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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 개최

등록 2021-06-29 07:15:31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길 예술작품 공모전’을 개최하

고, 평화누리길을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술가들

을 찾는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 예술가가 바라보는 한

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40일간 진행된다. 

경기도 ‘평화누리길’은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까지 이어지는 총 12개 코스, 189㎞로 구성

된 DMZ 일원의 대표 트레킹 명소다. 

DMZ 일원 곳곳에 숨겨진 청정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명소 등을 마음껏 만끽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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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44만 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야간 조명 또는 상징 이미지가 필요한 시군 추천지 4곳(김포 1코스, 고양 4코스, 

파주 6코스, 연천 12코스)의 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조형물 등 참신한 예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술가는 DMZ즐겨찾기(dmz.ggtour.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와 작품 

디자인 등 필요 서류를 신청 기간 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취지에 따라 예술 관련 협회나 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 대상

이다. 

창의성,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의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9월 

초 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작품은 최대 2000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는다. 수상자에게

는 10월 작품 설치 기회와 함께 도지사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조명시설이 부족한 곳을 개선함과 동시에, 

DMZ의 청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뜻이 있

는 청년 예술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Z즐겨찾기(dmz.ggtour.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age 2 of 2NEWSIS

2021-06-30https://newsis.com/common/?id=NISX20210629_0001492874&method=print&type=...


